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

③ 응급처치 분야 - 39
흉통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흉통 원인 질병의 자가진단 방법

어떤 유형의 담배도 

피우지말고 금연하기

과도한 음주는 피하며 

술은 가급적 마시기 않기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기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성인병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과 치료를 꾸준히 받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기

• 극심한 가슴 통증

• 호흡곤란, 식은 땀, 구토
�
예
• ��119신고 후  

병원 방문 진료하기

� 아니오

• 흉골하부 통증, 발한

• 팔, 등, 턱으로 뻗치는 통증
�
예
• ��협심증·심근경색 의심

• ��순환기 내과 진료하기

� 아니오

• 기침 및 객혈 동반

• 하지 부종, 누를 때 통증
�
예
• ��폐색전증 의심

• ��호흡기 내과 진료하기

� 아니오

• 발열, 기침, 가래
�
예
• ��폐렴의심

• ��호흡기 내과 진료하기

� 아니오

• 누르면 통증 심해짐
�
예
• ��근골격계 질환 의심

• ��정형외과 진료하기

� 아니오

• 피부에 수포, 발진
�
예

• ��대상포진 의심

• ��피부과, 내과 등  
진료하기

� 아니오

• 불안, 두근거림

• 호흡곤란, 실신 동반
�
예

• ��공황·불안장애 의심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하기

� 아니오

• 식사 후 가슴통증

• 만성적인 기침 동반
�
예
• ��위식도역류 의심

• ��소화기내과 진료하기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흉           통

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환자 발견 즉시 119 신고

	 • ��환자에게 전해 들은 상태를  

119에 이야기 해 주기 

	 •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다면  

주변에 요청하기

2. 편안한 자세 취하기

	 • ��앉은 자세에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집어넣거나 목 주위 단추를 풀어 

의복을 느슨하게 하기

3. ��환자가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 
하면 혀 밑으로 약을 넣어주기

* <주의사항>

   ��환자의 약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약이어야  

하며, 119 및 의료기관과 상담을 통해 추가  

투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흉통의 원인 국민행동요령흉통(가슴통증) 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슴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

심장 및 혈관 관련 원인

(협심증) 심장 동맥벽 노폐물이 쌓여  

혈액공급 감소, 쥐어짜거나 짓누르는  

통증 유발

(심근경색증) 노폐물로 심장 동맥이 막혀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통증 유발

(심장막염)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을 

동반한 날카로운 느낌의 통증 유발

호흡기계 원인

(폐색전증) 공기, 혈전 등이 폐동맥을 막아 

호흡곤란 및 흉통 유발

소화기계 원인

(위식도역류병)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명치부터 앞가슴 부위의 타는 듯한 통증 

발생

근골격계 원인

(염좌 등) 운동, 넘어짐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숨을 쉬거나 가슴을 누를 때  

통증 발생

기타 원인

(공황장애) 심리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가슴 통증

(원인미상) 대상포진 등 피부병도 흉통을 

발생하지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20% 내외 발생

• 사망원인 2위 : 심장손상으로 인한 흉통(심근경색)

• 심근경색 사망률 : 병원도착 전 50%

• 주요 증상 : 가슴이 뻐근하거나 압박하는 듯한 가슴 통증 30분 이상 지속

• 주요 원인 : 당뇨병, 고혈압, 흡연, 과체중, 이상지질혈증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20년)

악성
신생물(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고혈압성질환 패혈증

심근경색의 위험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2위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160.1

63.0
43.3 42.6

25.7
16.5 14.7 13.6 11.9 11.9

*출처: 2020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조금만 더 주의해 주세요.

• 환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위험해요.

• 환자가 토할 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증상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외래 진료 시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손발 끝을 따지 마세요.

•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 정신 차리게 하려고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지 마세요.

가슴 통증은 가슴 안쪽에 있는
장기(심장, 대동맥, 폐, 식도, 위, 간, 쓸개 등)와
가슴 바깥의 조직(피부, 근육, 신경, 유방 등)이

손상을 입어 생길 수 있어요


